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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I 관련 농정 추진 현황과 시사점

김 종 인*1)

1. 일본의 스마트농업 정책 개황

1.1. 스마트농업 추진의 배경

일본 농업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이다. 일본의 기간적농업종사

자1)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0년 205만 명에 달했던 것이 2023년에는 116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농업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이나 이들이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2023년 기준 기간적농업종사자의 평균연령은 68.7세에 달하며 

이 중 70세 이상인 비율도 68.3%로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기간적농업종사자 중 50대 이

하는 24만 명에도 미치지 못해 전체의 20% 수준에 그친다. 

더욱이 일본 농림수산성은 기간적농업종사자수가 2023년 116만 명에서 향후 20년 내

에 약 1/4 수준인 3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본 농업이 기존의 전

통적인 생산방식을 고수해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간 싱크탱크인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향후 30년간의 농업경영체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남은 경영체는 현재 대비 4.52배 수준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진

단하였다.2)

<표 1> 일본 농업인력 감소 추이 및 전망

구분 2010년 2023년(A) 2043년(B, 예상) 감소율(B/A)

기간적농업종사자 205만 명 116만 명 30만 명 -74%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구조 동태 조사」, 2023년.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jongin@inu.ac.kr).
1) 기간적농업종사자란 세대 구성원 중 평소 주로 농업에 종사(자가노동)하는 사람을 의미함. 

2) 미쓰비시종합연구소 MRI 2025년 3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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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러한 농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농업의 지속 발전과 식

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핵심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로봇, AI,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

한 스마트 농업을 농업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농업 생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추

진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 가속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자

연재해 증가, 농업 생산성 위기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 생산

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 농업(Smart Agriculture)을 로봇, AI,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을 활용하는 농업으로 농작업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농업 형태로 정

의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 분야에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농작업의 효율화, 

농작업 관련 기록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농업 관련 데이터 융합 등을 통한 농업 경영 고도

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

진법3)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까지 마련하였다. 

1.2. 스마트농업 기술활용 촉진법

일본은 2024년 6월 21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스마트농업 기술 활용 촉진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법

률의 목적은 단순한 농기계 도입을 넘어 스마트 농업 기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

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은 두 가지 유형의 계획 인증 제도(농업인 또는 제조사가 농림수산성에 신청하고 

농림수산성이 이를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

여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생산 방식 혁

신 실시 계획’은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과 함께 재배 방식이나 농지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

성을 높이려는 계획으로 로봇 수확이 용이하도록 과수원의 수형을 직선형으로 변경하거

나, 드론 및 자율주행 기기가 잘 작동하도록 논의 필지를 병합하거나 평탄화하는 작업 등

3) 「農業の生産性の向上のためのスマート農業技術の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スマート農業技術活用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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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된다. ‘개발 및 공급 실시 계획’이란 농업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은 핵심 기술(중점 

개발 목표)을 개발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서비스하는 계획으로 채소·과수의 자동 수확 로

봇, 자율주행 방제기, AI 기반 생육 예측 시스템 등 실용화가 시급한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표 2>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촉진법’의 계획 인증 제도

구분 대상 내용 주요 예시

생산 방식 혁신 
실시 계획

농업인 및 단체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과 함께 재배 방식이나 
필드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계획

과수원 수형을 직선형으로 변경, 

논의 필지 병합·평탄화

개발 및 공급 
실시 계획

제조사 및 
서비스 제공자

농업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서비스 하는 계획

채소·과수 자동 수확 로봇, 

자율주행 방제기, AI 생육 예측 시스템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6a).

인증을 통과한 농업인과 농업 기계 제조사 등에게는 금융 지원, 세제 혜택, 행정 절차 간

소화 등의 지원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금융 분야에서는 일본정책금융공사(JFC)를 통한 

장기 저리 융자(상환 기간 최대 25년, 거치 기간 5년 등)를 지원한다. 세제 혜택으로는 스

마트 농업 설비 투자 시 최대 32%의 특별 상각(법인세·소득세 특례)을 적용하며, 회사 설

립 시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 혜택으로는 드론 비행 허가 및 

승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농지 전용 관련 행정 절차도 지원

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연구 인프라 공유도 가능하다. 농연기구(NARO)가 보유한 시

험포장, 로봇 트랙터, 슈퍼컴퓨터 ‘시포(紫峰)’ 등 연구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파견

을 받을 수 있다.

<표 3> ‘스마트농업 기술활용 촉진법’의 지원 조치

지원 유형 구체적 내용

금융 지원 일본정책금융공사(JFC)를 통한 장기 저리 융자(상환 기간 최대 25년, 거치 기간 5년)

세제 혜택 스마트 농업 설비 투자 시 최대 32% 특별 상각(법인세·소득세 특례), 등록면허세 경감

행정 절차 간소화 드론 비행 허가 및 승인 절차 원스톱 처리, 농지 전용 관련 행정 절차 지원

연구 인프라 공유 농연기구(NARO)가 보유한 시험 필지, 로봇 트랙터, 슈퍼컴퓨터 ‘시포(紫峰)’ 등 활용 가능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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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기술 활용 촉진법 시행 약 3개월 만인 2025년 1월, 일본 농림수산성은 ‘주

식회사 오시노 농장’과 ‘주식회사 야마쇼’를 스마트 농업법의 첫 번째 인증 사례로 발표했

는데, 이를 통해 법률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주요 분야

기술 분야 주요 기술 및 장비 활용 목적

로봇 및 자동화
자율주행 트랙터, 로봇 이앙기, 수확 로봇(사과, 딸기, 감귤, 

양배추), 추종형 운반 차량
노동력 절감, 고령자·초보자 의 작업 가능

드론 및 센싱
농약·비료 살포 드론, 드론 기반 작물 상태 센싱, 위성 이미지 
분석

방제 작업 효율화, 정밀 농업 실현

AI 및 데이터 AI 작물 선별기, 병해충 진단 예측 앱, 수확량 예측 시스템 품질 관리, 생산 계획 최적화

환경 제어 온실 환경 제어 시스템, 축사 환경 자동 제어, 가축 생체 관리 최적 생육 환경 조성, 가축 복지 향상

인프라
RTK-GNSS 고정밀 위치 정보, LPWA 통신망, 스마트폰 물 
관리 시스템

정밀 작업 지원, 원격 관리 가능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26a).

2. 일본의 AI 전략과 농업정책 간 연계

2.1. AI법 제정과 추진 체계

일본은 2023년 G7 의장국으로서 AI 규칙 형성을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으

나, 연구개발 투자 규모 등에서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와 같이 규범은 앞서가는데 산업 자체는 뒤처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정부는 2025년 6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AI

법)」을 공포·일부 시행하고, 같은 해 9월 1일 전면 시행하였다.4) 

이 법은 규제법이 아니라 추진법의 성격을 지닌다. 즉 AI가 초래하는 위험을 직접 금지·

처벌하는 대신, 국가가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

를 명확히 하고 그 추진 체제를 정하는 데 무게를 둔다. 구체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을 본

부장으로 하고 모든 국무대신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인공지능전략본부’를 설치하며, 국

4)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AI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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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기본계획인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책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13조에 근거하여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지침을 정비하도록 하였고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AI를 둘러싼 실태

를 조사·파악하고 지도·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인공지능기본계획과 농림수산업

「AI법」에 근거한 최초의 「인공지능기본계획」은 2025년 12월 23일 행정부 최고의사결

정기구인 각의(閣議)에서 결정되었다. 부제는 ‘「신뢰할 수 있는AI」에 의한 「일본 재기(再

起)」’이며, ‘세계에서 가장 AI를 개발·활용하기 쉬운 나라’를 목표로 내걸었다. 계획은 ① 

AI 이용·활용의 가속적 추진(‘AI를 쓴다’), ② AI 개발력의 전략적 강화(‘AI를 만든다’), ③ 

AI 거버넌스의 주도(‘AI의 신뢰성을 높인다’), ④ AI 사회를 향한 지속적 변혁(‘AI와 협동한

다’)이라는 4개의 기본방침으로 구성된다. 기술과 정세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여 당분간 매

년 개정하도록 하였다.5)

주목할 점은 이 계획에서 농림수산업이 네 곳에 걸쳐 명시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단일한 성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등장한다. 첫째, 농업은 인력 부

족 등 사회적 과제가 ‘AI 적용 대상 영역’이고, 둘째로 농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AI 

개발 자원 영역’이라는 것이다. 

2.3.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과 AI

농업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제정되고 2025년 

4월에 발표되었는데 이 계획에서도 AI는 이미 명시적인 정책 수단으로 등장한다. 

생산성 향상 수단으로서 ‘스마트농업 기술 등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의 데이

터 활용, 농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나 통일화 등을 위하여 WAGRI나 AI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AGRI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구

축한 농업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의미하며 농업 데이터의 통합 및 표준화 허브로서 기능하

며 이를 통하여 농업 데이터의 공유와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농림

5) 일본 내각부(20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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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행정 전반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등 모든 측면에서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를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그 수단으로서 AI 활용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6)

요컨대 일본에서 AI 농업정책의 근거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AI법을 토대로 한 AI 전략

과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계획(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양쪽 

모두에서 데이터 연계 기반의 중요성과 AI모델 활용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3. 농림수산성의 AI 관련 정책 수단

3.1.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에 내재된 AI 활용 방안

농림수산성은 2024년 9월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에 근거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논농업·노지채소·시설채소·과수·차·축산 등 영농유형별로 노동력 절감 또는 고도화의 필

요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공급사업 촉진의 목표’(중점 개발목표)로 명시

하였다. 이들 기술은 2030년도까지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흥미로운 점은 중점 

개발목표의 서술 방식이다. 목록 전체를 통틀어 ‘AI’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대

신 AI가 수행하는 기능이 작업 단위로 기술되어 있다. 예컨대 논농업의 수확·운반·조제 부

문에서는 ‘농업기계나 조제 시설의 가동 상황에 기반한 작업 판단의 최적화 시스템’이, 축

산·낙농의 사양관리 부문에서는 ‘화상 센싱 등에 의한 발정·질병 검지 등 생체 정보 취득의 

노동력 절감’, 농작업 공통 부문에서는 ‘위성이나 드론 등을 이용한 농산물의 생육, 토양 

및 병해충 등의 센싱 결과에 연동한 농작업의 노동력 절감 또는 고도화’가 중점 개발목표

로 제시된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각 개발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로 ‘AI 도입률’과 같은 투입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감축률’ 또는 ‘부가가치액 증가율’과 같은 결과 지

표가 활용된다는 점이다. 

6) 일본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정책과 기술정책실 「農業データの利活用の推進について」(2026년 7월), 3쪽에 수록된 「食料·
農業·農村基本計画」(2025.4.11. 각의 결정) 발췌하였음(일본 농림수산성(2026b: 3).

7) 일본 농림수산성 「開発供給事業の促進の目標(基本方針第2の1(2)抜粋)」 및 일본 농림수산성(2026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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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점 개발목표 중 AI 기능이 포함된 주요 항목

영농 유형 농작업 구분 내용 성과 목표

논농업
수확·운반·조제

(선별)

농업기계·조제 시설의 가동 상황에 기반한 작업 판단 
최적화 시스템

노동시간 20% 감축

시설채소·화훼 재배관리
국소 CO₂ 시용 등 수량·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설 내 
환경 제어의 고도화

노동시간 60% 감축 또는 
부가가치액 30% 향상

축산·낙농 사양관리
화상 센싱 등에 의한 발정·질병 검지 등 생체정보 취득의 
노동력 절감

노동시간 60% 감축

농작업 공통 센싱 연동 작업
위성·드론 등을 이용한 생육·토양·병해충 센싱 결과에 
연동한 농작업의 성력화 또는 고도화

노동시간 20% 감축 또는 
부가가치액 20% 향상

농작업 공통 기계 조작 보조
자동제어·원격조작 기술을 이용한 기존 농업기계 조작의 
노동력 절감 정도

노동시간 40% 감축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開発供給事業の促進の目標」에서 발췌·정리.

요컨대 일본의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 체계에서 AI는 독립된 정책 카테고리가 아니

라 노동시간 감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효

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첫째, 기술의 유행이나 명칭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정책 

목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둘째, 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했다’라는 

명시적 사실보다는 ‘작업시간을 얼마나 줄였다’라는 결과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증 없는 기

술 도입을 걸러내는 필터로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데이터 거버넌스

일본의 AI 농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데이터 거버넌스이다. 농업 분야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정부는 보조 사업의 지급 요건으로 

이를 제도화하였는데, 「농업분야에서의 AI·데이터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과 「농업분야

에서의 오픈API 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이에 해당한다. 

첫째는 「농업분야에서의 AI·데이터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이다. 농림수산성은 2018

년 12월 「농업분야에서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책정한 뒤, AI 관련 계약 지침을 추

가하여 2020년 3월 이를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하였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농림수

산성의 보조사업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농기계, 농업 로봇, 드론, IoT 기기 등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서비스(소프트웨어)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시 본 가이드라인에 토대로 하



10 ∙ 세계농업 2026 가을호

여야 한다는 점을 요건화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농업인으로부터 수령·보관하

는 농업데이터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희망하면 농업인에게 제공한다는 조항 등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는 「농업분야에서의 오픈API 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2021년 2월)이다. 스마트농

업이 보급되면서 제조사의 울타리를 넘어 여러 농기계 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고 일원적

으로 관리·분석하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지자, 농림수산성은 2020년 8월 농기계 제조사, 

ICT 벤더, 농업인,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회를 설치하고 이듬해 2월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8) 여기에는 ① 농기계 제조사는 API 접속을 희망하는 ICT 벤더를 차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API의 개방성’, ② 제공 데이터의 이용권한은 농업인이 자신의 데이터

를 활용하는 범위로 한정되며 목적 외 이용은 불가하다는 원칙, ③ WAGRI의 사양을 토대

로 한 API 표준사양 합의 등이 담겼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역시 2022년도부터 농림수

산성 보조사업 등에서 요건화되었다.9) 

두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이어진다. 숙련 농업인은 재배 

노하우 유출을 우려하여 데이터 제공에 신중해지고, 농기계 제조사는 자사의 데이터를 폐

쇄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농작업 데이터가 축적되기 어려우며 AI학습도 활성화

되고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는 환경, 농기계 제조사 간 데이터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보하고자 위해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10) 

3.3.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공공 연구기관인 농연기구(NARO,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의 최대 농업·식품 분야 국립 연구개발법인) 등이 담당하는 영역과 민간사업자가 담당

하는 영역을 AI 기술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개발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데이터(AI 학습을 위하여 정답 라벨

8) 일본 농림수산성(2020); 일본 농림수산성, 「農業分野におけるAI·データ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農業分野のノウハウの
保護とデータ利活用促進のために~」.

9) 현재 농기계 관련 API는 4개 분야(포장농업 기계, 시설원예 기기, 곡물순환식 건조기, 곡물검사 기기)에 대하여 사양서가 공개되어 
있음.

10) 일본 농림수산성(2026b: 23-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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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여된 지도학습용 데이터, 예를 들어 농산물의 특정 병해 판정을 위하여 병해의 특성

이 잘 드러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지정) 정비와 기반기술 개발을 공공 영역이 맡고, 이

와 같은 기반 기술의 토대 위에서 각 기업이 응용 제품으로 경쟁하도록 역할을 구분하도록 

한다. 

농림수산성의 2025년 추경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낸다. 예를 들

어 ‘AI 개발용 학습데이터 정비’는 협조영역으로 분류하고, 그 외 기반기술들을 토대로 상

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은 경쟁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3.4. AI 활용 구상 및 목표

현재 일본 정부가 AI 개발에서 공공의 역할로 설정한 것은 기본AI 모델의 정비이다. 세

부적으로는 크게 세 계열이 준비되고 있다. 노지채소 계열은 양배추·양상추·배추·시금치

를 대상으로 한 생육수량 시뮬레이터 기반 모델, 시설채소 계열은 오이·피망·가지를 대상

으로 한 시설환경 제어 컨트롤러 기반 모델, 그리고 전 작목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문서를 

수집·학습시킨 농업특화형 생성AI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11) 각 영역별로 기본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WAGRI에서 API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

부의 향후 농업 분야 AI 활용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AI 모델은 범용 모델을 기초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로 설계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전국의 농업 관계 기관에서 대량의 농업데이터를 모아 농

업특화형 범용 모델을 먼저 만들고, 여기에 지방 시험연구기관이나 지역농협 등이 보유한 

개별 산지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 지역판 로컬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미에현에서는 이 

방식으로 딸기 재배에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AI 모델이 개발되었다.12) 개별 지자체나 기

업이 처음부터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데이터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국가가 범용모

델을 제공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밀도 높은 지역 특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

이다. 

일본 농정에서 AI가 정책 사업의 이름에 처음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16년

11) 일본 농림수산성(2026b: 13).

12) 일본 농림수산성(2026b: 13)(‘참고: 농업특화형 생성AI의 실증사례 - 보급지도원에 의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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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경예산 ‘혁신적 기술개발·긴급전개사업’ 안에는 ‘인공지능 미래농업 창조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하위 과제가 ‘숙련 농업인 노하우의 가시화’였다. 숙련 

농업인의 경험과 감에 기반한 고도의 기술, 이른바 ‘장인의 기술(匠の技)’을 ICT로 가시화

하여 학습 시스템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술 계승과 신규 취농자의 기술 습득 조기화를 도모

한다는 것이다. 그 성과물인 학습·관리 시스템은 현재 논벼, 감귤, 포도, 사과, 키위, 토마

토, 피망, 딸기, 아스파라거스 등의 10여개 품목에 대해 농림수산성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있다.13)

이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일본의 AI 농정은 처음부터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데이터로 옮기는 일’에서 출발했고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숙련 농업

인 노하우의 가시화, 2019년 WAGRI 구축, 2023년 이후의 기본 AI 모델, 2024년의 생성

형AI 모델 보급 지원 사업 등은 서로 다른 기술 유행처럼 보이지만, 학습데이터의 원천을 

현장의 축적된 지식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농업특화형 생성형AI의 첫 적용 대상이 농업인이 아니라 보급지도원이었다는 점도 주

목할 만하다. 2024년 10월 21일 미에현에서 시작된 시험 운용 사업은 딸기 담당 보급지도

원이 생성형AI를 대화형 방식으로 활용하여 농업인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다. 보급지

도원이 기술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보급지도원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무소로 

돌아가 조사한 뒤 농업인에게 회신하는 비율이 적지 않았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간 소비

가 전체 업무 시간의 4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생성형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급지도원의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고, 이렇

게 절약된 시간을 보다 고도의 보급 지도에 쓰게 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외에도 연

구 인프라 측면에서는 농연기구가 보유한 AI 연구용 슈퍼컴퓨터(시호, 紫峰)를 스마트농

업기술활용촉진법 인증 사업자에게 공동연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일본 농림수산성, 「熟練農業者の「匠の技」が学べる! 学習システム等のご紹介」(https://www.maff.go.jp/j/kanbo/smart/
jyukuren_mieruka/top.html). 사업 평가 결과는 같은 페이지의 ‘사업평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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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정부 차원의 AI 및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본계획은 정부가 솔선하여 AI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이러한 흐름보다 앞서 2023년 4월부터 중앙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ChatGPT를 실제 업무

에 도입한 부처로도 유명하다. 부처 홈페이지에도 문의 응답용 챗봇 서비스(Maffbot)을 

활용하고 있다. 

식량정책과 관련하여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통계·행정 업무 자체의 데이터화이다. 농림

수산성은 전국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공표하는 벼 작황 예측 발표와 관련하여 2020년부터 

위성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였다. 종래에는 생육 상황을 실측 조사하였으

나, 기초 기상정보에 더해 인공위성으로부터 획득한 강수량·지표면온도·일사량·식생지수 

등을 결합하여 지역별 작황을 예측함으로써 실측조사 업무를 고도화한 것이다. 나아가 

2026년도에는 ‘차세대 위성데이터 이용 가속화 사업’이 편성되는 등 위성데이터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14) 

4. 한국 농업 정책에 주는 시사점

4.1. 일본 AI 관련 농업 정책의 특징

첫째, 국가차원의 AI 전략과 농정에서의 AI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AI법」과 

「인공지능기본계획」이라는 상위 틀에서 농림수산업은 사회과제 해결 대상이자 양질 데이

터의 원천으로 명시되고,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는 ‘WAGRI나 AI의 활용’이 농업

인 데이터 활용 촉진의 수단으로 규정된다. 

둘째, 성과지표가 ‘AI 도입’ 여부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감축률’로 설정되어 있다. 중

점 개발목표는 AI라는 명칭 대신 기능을 서술하고, 인증과 지원은 감축률 달성 여부로 판

단한다. 기술 명칭의 유행에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해

석할 수 있다.

14) 수도 작황예측에의 위성데이터 도입은 일반재단법인 리모트·센싱기술센터(RESTEC) 공표자료(동 센터는 헤이세이29년도부터 
농림수산성 수탁사업으로 관련 수법을 개발). 「차세대 위성데이터 이용 가속화 사업」의 내용과 예산은 농림수산성(2026b: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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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데이터 거버넌스가 기술 보급에 선행하며, 그것도 보조사업 요건이라는 강제력을 

갖는다. 2021년도 계약 가이드라인 요건화와 2022년도 오픈API 가이드라인 요건화는 각

각 농업인과 농기계 제조사, 농기계 제조사와 ICT벤더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규율한다. AI 

학습데이터의 원천을 둘러싼 신뢰 문제와 데이터 공유가 저해되는 병목 형상을 기술 보급 

이전에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 AI 개발 영역을 협조영역과 경쟁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기술 등은 국가의 공공 연구기관이 담당하고, 

그 성과를 WAGRI의 API를 통해 개방하여 민간이 응용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한다. 

다섯째, 학습데이터의 원천을 현장의 축적된 지식에서 찾는 일관성이 있다. 2016년 ‘인

공지능 미래농업 창조 프로젝트’가 숙련 농업인 노하우의 가시화에서 출발한 이래, 기본AI 

모델에 지역 산지 데이터를 추가학습시키는 구조에 이르기까지 같은 발상이 반복된다. 

4.2. 한국 농업 정책에 주는 시사점

첫째, AI 농정을 스마트 농정의 하위 항목으로만 다루지 말고 국가 AI 전략과 명시적으

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인공지능기본계획」이 농림수산업을 ‘준공공 분야’의 데

이터 원천이자 강점 분야로 규정한 것은 농업 부문이 국가AI 정책의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

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동시에 농정 기본계획 본문에도 ‘AI의 활용’을 명기하여 

양쪽에서 근거를 확보한 점을 참고할 만하다. 우리 농정에서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단

계에서 AI를 독립된 축으로 세우고 국가AI 정책과의 연결 고리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AI 관련 농업정책의 성과지표를 AI 기술 도입률이 아니라 작업 단위의 노동시간 

감축률과 같은 결과지표로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하다. 이는 표면적인 신기술 도입에 

매몰되지 않고, 작업별 효과 지표를 통하여 정책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기술 개발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농업 데이터의 계약·표준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보

조사업 요건으로 두 가지를 요구한 점(「AI·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오픈API 정비 가이

드라인」)은 참고할 만한 규제 설계이다. 우리나라 ICT데이터 수집률에 비해 활용률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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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측면을 봐도 데이터 활용에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팜·농업 드

론·축산IoT 보조사업에 유사한 요건을 도입하면, 데이터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

고 농기계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AI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AI 개

발용 학습데이터의 구축·라벨링, 품목별 기본AI 모델, 표준화된 API 등은 개별 기업이 감

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다섯째, 생성AI를 농촌지도 체계에 접목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 일본이 생성AI의 

첫 적용 대상을 농업인이 아니라 보급지도원으로 삼은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지도사

가 답변 전에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어 오정보 위험이 통제되고, 지도 준비시간 절감이

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지도 인력이 감소하고 담당 농가 수

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도사 지원 도구로서의 생성형AI 도입은 검토 가치가 크다. 

여섯째, 행정·통계 업무 자체의 데이터화와 AI 활용을 식량정책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일본이 벼 작황 예측에 위성·기상 데이터를 도입하여 실측조사를 고도

화하는 것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벼 작황·수급 예측, 농지 현황 확인, 직불금 이행점

검 등 조사 부담이 큰 행정 업무를 대상으로 위성·행정 데이터와 기계학습을 결합하는 방

안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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